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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과 가르침과 배움은 단순한 학문활동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
를 가진다. 앎과 가르침과 배움은 깊은 인간적 의미를 지닌 
활동, 위대한 인간적 목적을 가진 활동, 우리 자신과 이 세계의 
변화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인 파커 팔머(Parker J. Palmer, 1939-)는 미국고등교육학회
의 임원, 페처연구소의 수석 고문,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용기와 
쇄신을 위한 센터’ 대표로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미국 고등교
육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교사의 교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78년부터 시작한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존 모가브가브(John Mogabgab)와 함께 영성, 공동체, 교육에 대한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1983년에 초판된 책이다. 비록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진리의 탐구를 망각하고 지식의 축적에만 혼을 빼앗
긴 현재의 교육현장에 교육의 근원적 영성, 인격적 관계, 그리고 
공동체적 특성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한다.
이 책은 지식의 기원,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현대 교육의 접근법, 
그리고 관습적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배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지식관에서 
초래된 현대 교육의 위기를 그동안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에서 소외
되어 왔던 교육의 영성을 회복하여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관적 편견이 두려워 강조되어 온 객관화 혹은 객관주의를 
왜곡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영성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참된 교육
이란 ‘저쪽 바깥’ 외부 세계의 탐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기 안쪽’에 
대한 자아성찰과정을 끊임없이 오가며 서로 살아 있는 관계로 연결
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특별히 교육의 ‘목표’가 아닌 교육의 ‘원천’으로서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억지로 
학생들을 정형화된 하나의 틀로 몰아가게 되며, 마침내 그것이 학생
들의 사상과 믿음과 행동을 평가하는 주형틀로 사용될 것임을 우려
한다. 그것은 비록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교육은 그 출발에서부터 열려 있어야 하는데, 가야 할 곳을 명령하
지 않고, 어떤 길이든 정직하게 걷는 길이라면 우리를 진리에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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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
침과 배움의 내적 원천을 검토하고 정화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과 지성에서 해로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영성이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환자 관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치유능력을 무시하는 의학 
훈련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라는 그의 질문은 의학교육현장
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모처럼 의료인들의 책무성에 기초하여 성과바탕교육으로 개편되
고 있는 우리의 의학교육현장이 자칫 교육의 근원적 영성을 간과하
여 그 의미와 과정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해 
본다.
